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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사이에 두고 3국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2.6% 이

었으며, 2016년 또한 별다른 변화 없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한국은행 3.2%, 정부 3.1%,

한국개발연구원 3.0% 정도로 추산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저성장 고착화 위

기에 직면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경제 핵심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조덕희, 2016).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은 자원 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혁신성과 유연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창업활동이 우

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

업의 창업활동은 많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 속에서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이에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제도가 있으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

업기업의 성공률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보육제도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

영요령 제2조에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
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

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연구원․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

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제공, 기술․경영지도, 자금조달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창업기업들은 판로개척, 기술사업화, 자금조달, 마케팅 및 창업분야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벤처붐이 일던 2000년대부터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업

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창업기업들이 양산되

고 있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창업현장에서 성공

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많은 창업가와 창업기업 연구자들은 창업기업의 혁

신성, 역동성, 기술성을 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공창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재무성과의 선행 변수로 이들 핵심역량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기업의 역

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통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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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창업과 창업기업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

영환경 하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창업에 대하여 Timmons(1994)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경영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Vesper(1983)는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

였다. 또한 사업 아이템과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사업의 기초를 만드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였다.

창업기업은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

(Cooper, 1977)또는 신기술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수

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Carland et al., 1984)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창업기업(Technology based Start-up)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위험이 따르는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란

용어로 알려져 있다(박성주, 2010). 벤처기업은 종업원의 수,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과 같은 양

적 기준이나 제품의 수명주기, 기업경영의 동기 등과 같은 질적 기준으로 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존기업과는 달리 높은 기술성, 모험성, 개척정신을 함유하는 독립된 기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특정 산업분야의 태동단계에서 제품혁신을 주도하며 개량형 이나 모방형의 기술혁신

보다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시도하고 주요 기술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

다(이기환, 2005).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신생기술기반

중소기업 등은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위험․고수익 사업, 기술집약적 사업, 고도의 기

술이나 신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 새로운 잠재 시장 또는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사업, 기업가에 의

해 설립 운영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권미영, 2010). 그러나 각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창업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적인 전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 역동적인 역량

과 기술적인 역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혁신전략과 혁신문화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다양한 반응시스템인 관리회계정보시스템, 경영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고 대응한다(이창대, 2011). Damanpour(1991)는 경영혁신에 대하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협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과 기업 내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조직체질을 유지하며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발상, 방법, 시스템을 채택하여 전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화

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혁신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최고 경영자인 CEO에 의해 구동되고 있다(Hudson, 2011). O’Regan(2005)는

일반적인 문화는 혁신문화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흔한 장애중 하나이며 중소기업은 일반적

특징인 유연한 혁신문화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고, 위험이 적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

향이 있다.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 중 혁신적이거나 개방적인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

동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로 조직 문화가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상현,

2012).

3. 역동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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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창업기업의 특성 중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과창출이

가능한 역동적인 역량과 기술적인 역량이 있다. 창업기업의 통합 학습능력, 조직을 재구성하고 변

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스타트업의 역동적 역량이라고 하였다(Wu, 2007). 창업기업의 역동적인 역

량 및 시스템 통합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며 내부 및 외부 자

원과 역량을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창업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eece et

al., 1997). 창업기업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초기에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회사 인

프라 통합, 자원 재구성, 임직원의 학습, 환경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Wu(2007)은 창업기업의 내부 및 외부 인프라에 대하여 결합, 연계, 변형, 재할당의 자원이 풍부할

때 스타트업의 통합과 재구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Burgelman et al(1997)는

기술역량에 대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창출과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 기반으로 기술역량을 제품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 및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역량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헌 등(2008)은 기술역량을 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의 보유 정도로 정의하면서 전문기술인

력과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약 11년

에 걸쳐 기술보증을 지원했던 32,000여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수인력, 기술조직, 지식

재산권, 무형자산, 지식재산, R&D 투자 등 6개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기술역량지수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4. 창업기업 성과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성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 지표이다. 창업기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척도인 경영성과는 비교대

상 기업과 경쟁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이다(Son &

Kim, 2007; Lee, 2011). 이길원(2015)은 경영성과는 기업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이익달성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을 한다. 따라서 경영성과의 측정방법은

경영성과를 수치화한 결산자료인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무지표인 매출과 이익이 단기적이고 과거 지향적이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기업 가치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 재무지표를 포함하여 경영성과를 측정

하는 경우도 있다(이창대, 2011).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재무지표

(Financial Indicator)는 재무결산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매출액성장률, 영업이익

률, 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투자이익률 등이 있으며, 재무지표가 기업의 성과측정지표로 선호

되는 이유는 개념이 익숙하고 이해가 비교적 쉬우며 다소 적은 비용으로 자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길원, 2015).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대표적으로 시장점유율, 매출액, 순이익 등 이 있으

며 최근 재무제표에 의한 정확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제시해 주기가 어려울 경우에 경영자가 인지

하는 주관적 재무성과 측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길원, 2015). 기업에서 활용하는 비 재무적 성

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O'Regan & Ghobadian(2005)는 내부

및 외부지향성, 제품디자인 및 홍보, 가격경쟁력 등 비 재무지표를 이용하였다. 재무지표는 경영성

과 측정의 일반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창업초기 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재무지표에

만 의존하는 것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황경연(2006)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 금융성과지표와 시장성과 지표를 대용지표로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해 경영

자의 주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반영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토대

로 창업기업의 성과 측정지표로 순이익과 성장성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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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II. 선행 연구’ 부문에서 창업과 창업기업, 혁신성, 기업의 역동적 및 기술적 역량, 창

업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혁신성과 역동적 및 기술적

역량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 된 창업기업의 혁신 전략, 혁신 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

적 역량 구성개념들과 창업기업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창업기업을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

(Cooper, 1977) 또는 신기술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수

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Carland et al., 1984)등으로 정의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위험이 따르는 반

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벤처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서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창업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창업기업의 혁신적략은 역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창업기업의 혁신적략은 기술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창업기업의 혁신문화는 역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창업기업의 혁신문화는 기술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각각 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창업기업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5 : 창업기업의 역동적 역량은 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창업기업의 기술적 역량은 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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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업력 10년 이하의 창업기업의 CEO 및 핵심 인력들을 대

상으로 혁신전략, 혁신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성과 변수들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리커트 7점 형식의 다항목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문헌연구(Terziovski, 2010; Wu, 2007 ; Hopp &

Stephan, 2012)를 통해서 이미 타당성 및 신뢰도가 입증된 것들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창업 기업에 종사하면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응답자인지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203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203명 응

답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76 86.7
여 27 13.3

응답자학력

고졸 7 3.4
초대졸 13 6.4
대졸 98 48.3
석사 58 28.6
박사 26 12.8
기타 1 0.5

응답자 연령

30세미만 24 11.8
30세~39세 57 28.1
40세~49세 77 37.9
50세~59세 34 16.7
60세 이상 11 5.4

창업기업
사업분야

기계 35 17.2
전기/전자 35 17.2
정보통신 55 27.1
화학 14 6.9
바이오 4 2.0
소재 7 3.4
기타 53 26.1

합계 203 100

2) 연구가설 검증

혁신적 전략 및 문화가 역동적, 기술적 역량을 통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목적

으로 제시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SmartPLS 2.0을 사용하였다. PLS는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

에 의해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분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교적 덜 엄격하고(Chin,

1998), 이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이다

(Wold, 1982). 본 연구의 경우, 모델의 적합성을 중요시하는 다른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보다 원인

-예측(causal-prediction)에 중심을 둔 PLS를 통한 분석이 보다 타당하다(Ch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들이 연구의 의도와 동일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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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여 검증하였으며, 타당성 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사용된 변수 및 측정문항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변수들의 신뢰도는 Hair et al.(1998)이 제안하고 있는 Cronbach’s α 값 0.7

이상의 값인 0.700에서 0.903을 나타내므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적재치값을 계산하였다. <표 2>의

요인 적재치 값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0.7이상으로 측정 변수들이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복합신뢰도와 평균분

산추출값(AVE)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하고 있는 임계치 0.7이상과 0.5이상을 모두 만

족하고 있어(복합신뢰도: 0.847~0.941, AVE: 0.713~ 0.889)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의 AVE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들과의 구성개념 상관관계 계수의 값들보다 높은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역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에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가 나타나있다. 가설1부터 가설6까지 모든 가

설들이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동적 역량에 대한 설명력

은 23.5%, 기술적 역량에 대한 설명력은 58.5%, 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24.2%를 보이고

있어 Falk & Miller(1992)가 제시한 적정한 검정력(power) 10%를 모두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국

내 창업기업들의 혁신 전략 및 혁신 문화의 정도는 역동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각각에 긍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기업들의 역동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은 각각 창업기업 성과에 긍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검토

측정개념 항목명 요인 적재치 Cronbach’s α 복합신뢰도 평균분산 추출값

혁신전략

IS1 0.818

0.900 0.925 0.713

IS2 0.862

IS3 0.848

IS4 0.851

IS5 0.842

혁신문화

IC1 0.812

0.903 0.928 0.720

IC2 0.857

IC3 0.853

IC4 0.891

IC5 0.829

역동적 역량
DC1 0.938

0.876 0.941 0.889
DC2 0.948

기술적 역량

TA1 0.842

0.834 0.900 0.751TA2 0.853

TA3 0.904

창업기업 성과
SP1 0.741

0.700 0.847 0.738
SP2 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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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판별타당성 검토

측정개념 혁신전략 혁신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창업기업 성과

혁신전략 0.844 　 　 　 　

혁신문화 0.697 0.849 　 　

역동적 역량 0.429 0.461 0.943 　 　

기술적 역량 0.727 0.676 0.436 0.867 　

창업기업성과 0.346 0.368 0.369 0.454 0.859

* 상관관계의 대각선 요소는 AVE의 제곱근 값임. 판별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각선 요소가 비대각 영역 값들에 비해 반드시 커야함.

혁신 전략

창업기업 성과
(R2 = 0.242)

혁신 문화

역동적 역량
(R2 = 0.235)

기술적 역량
(R2 = 0.585)

0.210***

0.497***

0.314***

0.330***

0.212***

0.362***

 

        주) *p<0.05, **p<0.01, ***p<0.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IV. 결론

1. 토의 및 시사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현상과 관련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제조업 분야 창업을 통한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이 사

회 진출을 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정부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창업 활성화 및 안정

적 정착이 지역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업이

라는 것에 대해 낯설고 관련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시도하기 어렵고, 창업기

업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해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

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창업기업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 구성원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은 창업기업의 혁신전략

과 혁신문화 창출 및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창업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창업활

동에 임하고, 도전 정신을 통해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효과적인 제도 및 프로

그램으로써 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에 대하여 창업기업들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

심과 실천적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노력하는 혁신전략과 혁신문화 역할은 창업과 관련한 다

양한 경험과 지식을 이전시켜 주고, 도전 정신을 함양시킴으로 써 성공창업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창업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

우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창업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

다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한 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였을 때

성공창업에 대한 의지가 발현되므로 창업기업의 역량 확보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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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창업기업 성과의 선행변수로 혁신 전략, 혁신 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이외에 창업기업을 고려한 여러 환경요소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지 못 한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업 자원, 협력관계에 있는 외부 파트너사와의 협력, 활용과 탐색 등 여러 가지 창업

경영활동 변수들과 창업기업 성과와 관련한 선행변수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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